
8천 화불로 장엄된 깨달음 세계   
‘온건히 깨달은 상태’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

할까? 탐진치(貪瞋癡)가 소멸되면 무엇이 남는

가? 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

면, ‘아는 마음’만 남는다. 주지하듯이, 이 ‘아는 

마음’을 각성(覺性) 또는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인데 반응하지 않는다. 무

색무취의 이 희한한 마음은 부동(不動)이다. 온갖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으나, 온갖 사물과 분

리되어 있다. 이것이 허공에 가득할 뿐이다. 

깨알 같은 무수한 부처님들

이렇게 ‘허공에 가득한 불성’을 그림으로 나타

낸 놀라운 고려불화가 있다. 바로 〈비로자나삼천불

도〉(일본 고베시립박물관 기탁보관)이다.(그림1) 

약 20년 전, 일본 현지 조사 당시 고베시립박물

관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요지는 “아무래도 한

국 불화인 것 같은데, 급히 좀 봐달라는 것”이었

다.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참

으로 수많은 불화를 조사했지만,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매우 특이한 형식이었다. 멀리서 보았

을 때는 노랑과 빨강 점들이 화면 전체에 무수히 

찍혀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 

빽빽한 점들이 모두 깨알 같은 부처님들이 아닌

가!(그림2)  

화면 한 가운데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이 앉아 있

고, 좌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그 주

변으로 문수와 보현을 제외한 6대보살·사천왕·

십대제자·팔부중의 성중이 에워싸고 있다. 비로

자나부처님 몸에서 6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

을 광배로 표현했고, 머리 위에는 커다란 천개가 

드리웠다. 그리고 육계 보주에서 두 줄기의 서기

(瑞氣)가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간다. 그리고 주변 

바탕으로는 뭉게뭉게 구름같은 서기가 한가득 피

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의 사각 구획 주변으

로, 나머지 전체 화면을 메우고 있는 것은 무수한 

작은 부처님들이다. 한 가운데의 비로자나 부처

님은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화면 

가득한 무량한 화불(化佛)들이 결국 ‘모두 하나’

임을 천명하고 있다. 

8000구의 화불, 결국 ‘하나’

지권인이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

고 두 손을 가슴에 하나로 모은 모습의 손 모양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의 통

합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 불화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법신불은 온 우주에 두루 편

재(遍在)한다’는 것이다. 불성은 인간·동물·자

연·바다·별·우주 등 일체 처처에 있는데, 그 

불성(법신)과 대상(응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

다(不二)’라는 것이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 지

구와 우주, 유(有)와 무(無), 안과 밖, 겉과 속이 

일체이고, 일체가 불성이고 불성이 일체이다. 특

히 〈화엄경〉에서는 “법신·보신·화신(또는 응

신)은 하나”라는 ‘삼신귀일(三身歸一)’의 법칙을 

설파한다. 물론, ‘불성의 편재’는 화엄뿐만 아니

라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진리

이겠다.          

화면 가득 충만한 초미니 부처님들을 세어보

니 약 8000구(軀)에 달한다. 현재 가로 95구의 화

불이 세로로 84열 확인된다. 전체 불화가 세로 1m 

96cm이고 가로 1m 33cm의 크기이니, 가운데 주

존불의 구획(가로·세로 약 40cm)을 제외한 나머

지, 즉 화면 면적의 약 70%가 깨알 같은 화불들로 

매워져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

명이 〈일만삼천불도〉인 것으로 보아, 약 5000구의 

부처님들이 더 있었을까하는 추정도 해본다. 불

화의 보수 상태와 구전(口傳)된 제명으로 보아 본

래 화폭의 크기는 훨씬 컸으리라 생각된다. 

본 불화의 표현과 직결되는 〈화엄경〉의 ‘화장

세계품’ 내용 중에서 대표적 문구를 발췌하여, 불

화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화장 장엄 세계의 무수한 띠끌 있네 / 낱낱 띠

끌 가운데 법계를 본다 / 광명 속에 부처님이 

구름 모이듯 / 이것은 온 세상에 자재하는 부처

님이다. 

또 무수한 작은 부처들이 비로자나(또는 노사

나)의 변화신 또는 분신임을 강조하는 문구는 다

음과 같다.

청정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 장엄을 갖춘 

속에 그 모습 드러내고 / 변화 분신 무리 에

워 두르고 / 일체의 세계해 모두 가득 채우네 

/ 존재하는 화불 모두 환영같아서 / 오신 곳

을 구하여도 알 수가 없네 / 부처님 경계의 

위신력으로 / 일체의 세계 속에 이렇듯 화현

하시네 

이렇듯 화장장엄 세계의 무대가 되는 향수해

(香水海)에는 “화장세계의 비로자나(毘盧遮那)

와 시방화불(十方化佛) 및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신통한 일들을 나타내셨다”고 한다. 즉 비로자나

와 변화 분신의 화불이 일체 출현하는 장관을 보

였다는 것이다. 

‘동체’는 지혜, ‘대비’는 자비

다시, 글 첫머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깨달은 

상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지금 그 상태를 ‘그

림’으로 묘사한 작품을 보고 있다. 그러면, ‘글’

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물론, 

모든 불교경전과 모든 불교미술이 깨달은 상태와 

그리로 가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겠다. 다양한 표

현 중에서도 본 작품과 직결되는 부분을 선별하

여 설명한다.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선종에서는 ‘바탕자리 

또는 보는 놈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화엄경〉에서는 ‘법신과 계합했다’라고 한다. 

아미타 신앙에서는 ‘본향(本鄕, 존재의 본래 고

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또 철학자들은 ‘우

주인식과 하나가 되었다’라고도 한다. 그리고 독

자들은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용어를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

셨을 때의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초기

불전 〈붓다차리타〉의 ‘깨달음의 순간’ 등에서부

터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동체’란 ‘깨달음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대비’란 ‘하나가 되자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났

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성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 지혜와 자비를 말한다. 동

체는 지혜(빤야)와 하나됨을 말하고, 하나가 되어 

회광반조하니 만물이 나였고 내가 만물이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한 저들, 또 다른 나에 대한 안타

까움(자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불성이 되고, 불성을 둘로 나누면 

지혜와 자비가 된다. 불교미술에서 ‘지혜’는 ‘부

처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자비’는 ‘보살’ 형상

으로 표현된다. 본 불화는 반야지혜와 동체가 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탐·진·치와 결별하면, 반야지혜와 ‘동체’된 

마음만 남는다. 이러한 깨달음의 마음을 쉽게 ‘아

는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저 ‘아는 마음’만 온

천지에 가득할 뿐인데, 그 존재 방식이 인간세계

에서 결코 못 보던 거다.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여(如如)하

게’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절로 튀어나온다. 

여여하게 그냥 있다. 투명하게 아는 마음에는 어

떤 동요도 없다. 부동(不動)의 마음, ‘부동지(不

動地)’가 이것이구나! 인간 차원에서의 ‘아는 마

음’인 ‘마노(mano)’, 즉 ‘의(意)’ 또는 ‘의식(意

識)’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 널뛰듯 이리저리 

매 찰나 오온(五蘊)으로 반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불성의 마음은 ‘부동’이고 ‘청정’하고 

‘여여’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정불성(無情

佛性)’이라고도 표현한다. 

안팎으로 대상을 비추어 알지만 결코 대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모습은 연잎 위

의 물방울에 비유되기도 한다. 맑은 물방울은 연

잎과 함께 있지만, 반연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또

르르 구른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 한줄 요약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된 〈비로자나삼천불도〉는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있고, 주위에 약 8000구의 화불이 담겨진 고려불화다. 

이 불화는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을 도상적으로 볼 수 있다. 
비로자나삼천불도16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5년14 기획연재  

그림①

고베博 보관 〈비로자나삼천불도〉

비로자나불 주위에 8천화불 담겨

지혜와 자비, 동체된 모습을 표현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 의미

그림①.  그림1. 일본 다나카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

돼 있다. 

그림②. 고려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의 부분. 무량무변

의 깨알 같은 화불들이 인상깊다. 그림 안에는 8000구에 

달하는 화불들이 담겨있다. 
그림②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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